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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차별적인 매개효과*

전 선 영† 김 은 정

아주심리상담센터 상담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인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은 질적으로 다른 양육자와 아동의 해로운 상호작용방식으

로, 이후 정서발달과 우울 증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가해 행위로 이루어진 정

서학대는 우울한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부재 행위로 이루어진 정서방임은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과 우울

증상(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의 차별적인 영향을 검증하였

다. 323명의 대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유형, 아동기 외상경험, 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 정서인식명

확성, 부정정서강도, 적응 및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정서학

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 동시에 부정

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반면,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

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다

른 기제를 통해 대학생의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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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maltreatment or

emotional maltreatment)는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극단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무관

심하게 대하는 비신체적인 해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말한다(APSAC, 2017; Glaser, 2011). 심

리적 학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크게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으로 분류된다(Brassard, Hart, &

Hardy, 1993; Clarke, 2015; Egeland, 2009). 정서

학대는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언어적 폭력이

나 모욕, 비하, 협박, 거부 행위 등으로 이루

어진 가해 행위(acts of commission)를 말한다.

정서방임은 아동의 욕구나 바램에 대한 양육

자의 정서적 무반응, 정서적 부재와 거리두

기 및 회피 등으로 이루어진 부재 행위(acts of

omission)를 말한다. 이처럼 정서학대와 정서방

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육자와의 상호

작용 경험(가해 행위 대 부재 행위)으로, 이후

발달 및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

안된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개념으

로 측정하거나 둘 중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

하여 연구하였다(김은석, 2021; 석애란, 김영근,

2018; Hodgdon et al., 2018; Spinazzola et al.,

2014). 이는 정신건강과 적응에 미치는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속성과 영향을 민감

하게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속성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학대

와 정서방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심리적 학대는 다른 아동학대 유형들과 달

리, 양육자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성적이고 만

연한 속성으로 인하여 이후 적응과 정서․심

리적 어려움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

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Hodgdon et

al., 2018; Rokach & Chan, 2021; Spinazzola et al.,

2014).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리

적 학대(정서학대, 정서방임, 정서학대+정서

방임)가 우울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일관되게 제기

되고 있다(김은석, 2021; Cecil, Viding, Fearon,

Glaser, & McCrory, 2017; de Oliveira et al.,

2018; Humphreys et al., 2020; Li et al., 2021;

Spinhoven et al., 2010). 하지만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들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고유한 영

향을 비교․조사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동

일하게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Humphreys et al., 2020; Ross, Kaminski, &

Herrington, 201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학대만이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Cecil et al., 2017; de Oliveira et al., 2018;

Hamilton et al.,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

서방임만이 기분부전, 주요 우울 장애(Spinhoven

et al., 2010) 및 우울증(Kuo, Goldin, Werner,

Richard, & Gross, 2011)과 관련되어 있었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

서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행연구들이 우울 증상의 이질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않는 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개

별 우울 증상들은 독립적인 인과관계를 가

지는 독립된 존재라고 제안한다(Fried, Nesse,

Zivin, Guille, & Sen, 2014; Kendler, Aggen, &

Neale, 2013; Sharpley & Bitsika, 2013). 특히,

주요 우울 장애의 핵심 증상인 슬픔과 광범

위한 부정적인 정서로 이루어진 우울한 기분

(depressed mood)과 낮은 긍정 정서와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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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어진 무쾌감성 우울 증상(anhedonic

depression)은 다른 증상과 경과를 보이는 독립

적인 증상으로 다른 병인론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Cramer, Waldorp, van

der Maas, & Borsboom, 2010; Hasler & Northoff,

2011). 우울한 기분(예: 전전두엽 피질, 해마,

편도체)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예: 시상과 경

막)은 다른 신경생물학적 기제와 관련되어

있으며(Sharpley & Bitsika, 2013), 청소년기

동안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way, Zinbarg, Mineka, & Craske, 2017). 또한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은 우세한

우울 증상이나 동반 여부에 따라 표현되는 임

상적인 양상이나 치료적 반응이 다른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하고 부

정적인 기분은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성과

신경증 경향성이 필수적이었으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은 그렇지 않았다(Watson, Gamez, &

Simms, 2005). 동기적 맥락에서, 접근 체계의

결핍은 전형적으로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

련되어 있는 반면, 회피 체계의 민감성은 우

울하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와 더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었다(Trew, 2011). 치료적 반응에 있

어서도 기존에 잘 알려진 우울장애에 대한 일

반적인 치료(예, 항우울제, 인지행동치료)는 우

울한 기분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무쾌

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예후는 좋지 않았다

(민혜원, 2016; Sharpley & Bitsika, 2013).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

상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van Veen 등(2013)이 우울과 불안장애를 가

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분과 유

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방임이 유일

하게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었

다. 이와 유사하게, Cohen, McNeil, Shorey 및

Temple(201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

구에서도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우울한

기분의 수준을 예측하였다. 정서방임만이 무

쾌감성 우울 증상의 수준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이 더 증가하는

발달경로(trajectories)를 예측하였다. 국내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선영, 2021)에서는

정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을, 정서방임이 무쾌

감성 우울 증상을 유일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들(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과 달리, 전선영(2021)의 연구에서

는 정서방임이 근소한 차이로 우울한 기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는데(P = .059), 이

는 연구대상자(연령, 임상집단, 인종/민족 등)

나 연구방법(전향적 연구)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이 우울증에 미치는 고유한 영

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기

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으로 세분화하여 연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Nolen-Hoeksema와

Watkins(2011)의 정신병리의 초진단적 모델

(Transdiagnostic Models of Psychopathology)은

환경적 맥락(예: 학대나 외상사건)이나 선천

적인 생물학적 이상과 같은 원근 위험 요인

(distal risk factors)이 근접 위험 요인(proximal

risk factors)을 매개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근접 위험 요인

의 매개 변인으로 크게 정서처리(정서적 자극

에 반응하고 정보처리하고 자동적으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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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정서를 조절하

는 과정)와 실행기능(목표를 위해 의식적으로

정서와 생각 및 행동을 통제하는 인지적 과

정)을 제안한다. McLaughlin(2016)은 초진단

적 모델에 근거해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유형(예: 위협 대 박탈)과 정신병리 간의 관

계에 기저 하는 정서처리와 실행기능의 매개

역할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학대(abuse)와 같

은 외상 노출은 환경의 잠정적인 위협에 대한

주의 편파와 같은 안정적인 정보처리패턴과

부정적 정서 단서에 대한 더 강한 신경학적

및 주관적 정서 반응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에 그는 위협적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강한

정서반응을 조절하기 어려우면서 부적응적 반

응 패턴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제안한다. 반면,

방임과 같은 박탈된 환경은 정서인식의 어려

움과 욕구 및 보상 반응의 결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 계획능력, 억제

통제와 같은 실행기능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

었다. 이에 그는 박탈된 환경은 아동이 구체

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

의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동이 인지적으

로, 행동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안한다.

종합하면, 초기 위협적 환경(예: 학대)과 박탈

된 환경(예: 방임)은 정서 학습 기회의 존재

(예: 공포 학습)와 부재(예: 보상 학습)라는 다

른 정서 학습 경로를 통해 정서적 자극에 대

한 정서적 반응과 정보처리패턴과 더불어 자

발적이고 목적의식적 정서조절전략의 발달에

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서조절능력과 우

울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학대의 경우,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방임

된 아동보다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압도적인 불

안이나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뇌의 시상-편도체 회로 및 자율신경계가 교란

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정서 활성화의 역치

를 변형시켜 사건 관련 단서뿐만 아니라 중립

적 자극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

되어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Ehring & Quack, 2010). 대인간 폭력 등

학대에 노출된 사람은 일관되게 다양한 부정

적 정서 단서에 대해 편도체와 해마의 과활성

화와 더불어 위협을 지각하였을 때에 나타나

는 자율신경계반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

다(McLaughlin, 2016; McLaughlin, Sheridan, &

Lambert, 2014). 또한 어릴 적 애착외상의 경

험이 빈번할수록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

험하였으며(송승아, 2019), 부정정서강도가

정서학대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

다(Gordon et al., 2016). 구훈정, 조현주, 이종

선(2014)이 정서적 학대를 부모의 과보호(통

제, 간섭, 과보호) 차원과 무시/방임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모의 과보호 차원은 부정정

서강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의 무

시/방임 차원은 부정 정서반응성과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학대가 생리적

각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정서강도/반응

의 역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다. 정서학대를 겪은 아동은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부정 정서를 회피하

고 학대적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한 반

복적 시도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들을

발달시키게 된다(Mills, Newman, Cossar, &

Murray, 2015;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Mulholland, 2010). 또한 정서적

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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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부정적 인지와 무가

치감이나 부적절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은

파국화, 자기비난, 반추 등의 부적응적 정서조

절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우울증에 취약해

지게 된다(Crow, Cross, Powers, & Bradley, 2014;

Gibb & Abela, 2008; Huh, Kim, Lee, & Chae,

2017; Rose & Abramson, 1992; Spasojević &

Alloy, 2002).

반면, 정서방임의 경우, 정서적으로 방임된

아동은 양육자와의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의 부재로 인해 양육자가 어떠한 정서조절 기

술도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동

의 정상적인 정서 기술들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즉,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들은 양육자와 정

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모델링할 기회가 제한

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확인하고 변별하

고 명명하거나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배우

고 발달시킬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20; Aust, Härtwig,

Heuser, & Bajbouj, 2013; Jessar, Hamilton, Flynn,

Abramson, & Alloy, 2017; Mills et al., 2015;

Mulholland, 2010). 또한 사건의 타당한 해석의

근거로써 자신의 정서 반응을 신뢰하지 못하

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거나 둔

감해지게 된다(Linehan & Kehrer, 1993).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Jessar et al., 2017). 정서방임만이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정서주의/자각 부족과 정서

명료성 부족)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

하였으나,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선행사건 초

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가 없었다(김은

정, 김진숙, 2020). 이는 아동기 정서방임이 정

서인식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후

우울이나 대인관계문제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된다. 또한 정서방임은

정서수용, 정서경험, 목표 및 계획탐색 등의

정서조절전략의 부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

정서방임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적응적 인

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매개하였다(Huh et

al., 2017). 한편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증이나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김보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Garnefski &

Kraaij, 2006). 반면,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

략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김예은, 송원영, 2017;

Garnefski & Kraaij, 2006). 이처럼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인하

여 긍정적 감정이나 욕구를 느낄 기회가 감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

소하기 위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부재하

면서 긍정적 강화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

회가 줄고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되며 우울

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취약해지

게 될 수 있겠다(Aoki et al., 2019; Berenbaum,

Bredemeire, Thompson, & Boden, 2012; Saarni,

2000).

위에 제시된 초진단적 모델(Nolen-Hoeksema

& Watkins, 2011)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했을 때,

양육자와의 다른 상호작용 경험에 노출된 아

동기 정서학대(위협)와 정서방임(박탈)은 다른

학습 경로(예: 공포 학습 대 보상 학습)를 통

해 정서조절능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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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McLaughlin, 2016), 이는 이후 우울 증상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

만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질적인 증상으로 이루어진 우울증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울증이라는 한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Brown, Fite,

Stone, & Bortolato,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Karl, Moberly, & Fedock, 2015),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와 정서방

임과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을 민감

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다차원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정서조절곤란

이라는 한 개념으로 통합해서 연구하거나 또

는 정서조절능력들 중 1~2개의 특정 정서조

절능력(예: 반추나 정서인식명확성 등)을 선

택하여 조사하고 있다(Brown et al.,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이 경우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서조절의

각 단계(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단계와 경

험한 정서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전략단계)에

서 어떠한 정서조절능력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지, 각 단계에서의 정서조절능력들이 어

떠한 유기적 관계를 통해 우울한 기분과 무쾌

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

악할 수 없다. 특정 정서적 어려움에 이르게

하는 정서조절능력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치료적 계획과 개

입을 성립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

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매개 역할

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인

진입기는 우울증의 유병율이 증가하고(APA,

2013),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증의 관련성이 강

해지는 시기로 우울증의 발달에 중요한 발달

기간이다(Bennki, Nederhof, Ormel, & Oldehinke,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에 해

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우울 증상에

미치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영향

과 이에 기저 하는 정서조절능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정서학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정서학대

등 학대 경험이 부정정서강도(송승아, 2019;

Gordon et al., 2016; Van Marle, Hermans, Qin, &

Fernandez, 2009)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부

적응적 정서조절이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Crow et al., 2014; Huh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한편, 부정정서

강도 자체가 직접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영, 김은하, 2018). 이

처럼 정서학대는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정

서조절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

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전선영, 2021; 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 그러나 선행연구

의 결과는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하여

얻은 결과여서,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 효과가 유

의미하게 도출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모형 내에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와 부정정서강

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

를 탐색하는 경로를 모두 설정하여 개별 간접

경로의 유의도를 모두 탐색한 후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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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기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

지, 단순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서방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정서방임이

정서인식명확성이나 기분확인곤란 등과 같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Aust et al., 2013; Brown, Fite,

Stone, Richey, & Bortolato, 2017; Frewen et al.,

2008; Young & Widom, 2014) 정서인식의 어

려움을 매개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Brown

et al., 2016; Jessar et al., 2017). 또한 정서방임

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하게 관련되

어 있었으며(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Huh et al.,

2017). 정서학대와 마찬가지로 정서방임의 선

행연구들도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해

서 얻은 결과이다. 정서방임이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우울한 기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 그 기저에 정서인식명확

성이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할 것

이라는 것은 이론적 가설로 제안되고 있을 뿐

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인식명확

성이 적응적인 정서조절능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으며(석애란, 김영근,

2018; Barrett, Gross, Christensen, & Benvenuto,

2001; Mennin, Holaway, Fresco, Moore, &

Heimberg, 2007),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

하였다(김보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단,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관련되

어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Aoki et al., 2019)이

나 긍정적 자기-판단 편파(Dunn, Stefanovitch,

Buchan, Lawrence, & Dalgleish, 2009), 통제 착

각(Bogdan, Pringle, Goetz, & Pizzagalli, 2012)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처리 편파는 무쾌감성 우

울 증상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우

울한 기분과는 그렇지 않았다(Trew, 2011).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모형 내에 정서인식명확성

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와

단순 매개를 탐색하는 경로를 모두 설정하였

다.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는 정

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

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566 -

본 연구의 가설:

1)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

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할 것이다.

2)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

정정서강도가 단순 매개할 것이다.

3)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단순 매개할 것

이다.

4)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

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전략의 부족이 연속 매개할 것이다.

5)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

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할 것

이다.

6)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

계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7)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

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및 천안, 광주, 대구,

그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 진입기(만 19~29세)에 해당하는 대학생

들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비밀보장원칙 등에 대한 설명

과 동의서 및 설문지의 작성은 온라인 설문지

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

의 심리학 교수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한 후에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설문지와 연결되는 링크를 보냈다. 담당교수

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본 연구와 설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링크에 직접 연결하여

연구 안내문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330명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성인 진입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한 7명을 제외한 총 323명(여 =

242명, 74.9%, 남 = 81명, 25.1%)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평균 연

령은 20.8세(SD = 1.8)였다. 설문지를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

다(승인번호: 202104-HB-001).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

재학, 박지선, 유승호, 하지현(2009)이 타당

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이 질문지(CTQ)는 Bernstein과 Fink

(199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28문항으로 5

가지 하위유형-정서학대, 정서방임,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와 타당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지는 만 18세 이전의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회고적 선별 검사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

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아

동학대 유형을 측정하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9였으며, 정서학대 .80,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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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89, 신체학대 .82, 성학대 .79, 신체방임

.51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

치도는 .91, 각 아동학대 유형의 내적 합치도

는 정서학대 .82, 정서방임 .91, 신체학대 .83,

신체방임 .56, 성학대 .92였다.

외상 경험 질문지(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정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 경험 질문지를 고나

래(2008)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유능감’, ‘분리경험’,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 ‘다른 외상 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등의 10가지 영역에 걸친 외상

적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에 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0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적 요소를 측정

하는 ‘유능감’ 등과 같이 아동기 외상의 정의

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동학대와 중복될 수 있

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통합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겸구, 최

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Rodloff(1977)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1)

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CES-D의 요인 구조

(배성우, 신원식, 2005; Shafer, 2006)에 근거

해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중복되는 4문항

을 제외한 16문항으로 우울한 기분(Depressed

Mood)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기

분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한국판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Mood

and Anxiety Symptom Questionnaire: MASQ)

무쾌감성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과 Clark(1991)가 우울과 불안의 공통 요

인과 특정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한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질문지는 총 90문항으로 일반고통, 불안각

성,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3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

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

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영호와 이기련(1998)과

이현과 김근향(2014)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현과 김근향(2014)의 연구에서 무쾌감성 우

울 증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내적 합치

도는 .95이었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가 개발하

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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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개선

에 대한 기대(5문항),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

훈구(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내

적 합치도는 .83이었다.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AIM)

부정정서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하

고 옥수정(2001)이 수정한 정서강도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정서 경험에 있

어서의 크기 혹은 강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총

40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Bryant, Yarnold 및 Grimm(1996)이 정서강도 척

도의 측정 모델을 검증한 결과, 27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정서반응성’, ‘부정정서강도’ 및

‘부정정서반응성’의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

하였다. 긍정정서강도와 부정정서강도/반응성

은 서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차원으로, 정서강

도 중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이 우울, 불안, 신

체화 등 모든 부적응 지표들과 부적응적 정

서조절전략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이

지영, 2016; 이지영, 김은하,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yant 등(1996)이 제안한 3 요인구

조를 바탕으로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을 측정하

는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부정정서강도

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인지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Kraaij 및 Spinhoven(2001)이 개발하고 김소

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CER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36문항

으로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

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 총 9가지 전략으로 이루

어져 있다. 5점 리커드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안

현의, 이나빈 및 주혜선(2013)이 인지적 정서

조절 질문지(CERQ)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한 결과, ‘수용’ 전략에 포함된 13번 문항(‘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항 간 상관, 문항-요인 간 상관이 매우

적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13번 문항을 제거한

총 35문항으로 CER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수용’ 전략의 일부 문항(예: 13문항)

이 몇몇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체념에 가까

운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의 등, 2013; Wei, 200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13번 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사용하

였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는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

시 생각하기, 수용이 포함되었다. 부적응적 인

지정서조절전략에는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

의 내적 합치도는 .83,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

략은 .88,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은 .83이

었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SPSS 22 버전과 AMOS 2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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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SPSS 22버전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들

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연구 변인들 간의 상

관분석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

다. 2)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변인

들 간의 고유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성별, 연

령,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 아동기 외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과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개념들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유의성과 요인 부

하량(� = .5 ~ .95)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

증하였고,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χ 2의 차

이를 분석하여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χ 2

의 차이 검증은 χ 2분포표(α = .05, ∆χ 2

> .38)와 비교하여,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하였다. 4) 성별의 차이를 통

제한 상태에서 정서학대, 정서방임, 부정정

서강도,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적응 및 부적

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우울한 기분과 무쾌

감성 우울 증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AMOS 26 버전을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SEM)을 실시하였다. 모형

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 적합도 지수의 기

준으로 절대적합지수에서 χ 2, RMSEA, 증

분적합지수에서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IFI, CFI, TLI 값

은 .9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양호한 적합도, .1 이하는 보통 적합도에 해당

연구 변인들 연령
정서

학대

정서

방임

신체

학대

신체

방임

성

학대

전체평균

(표준편차)
t

정서학대 .09 8.76(4.34) -3.94***

정서방임 .14* .74*** 11.01(5.04) -1.40

신체학대 .14* .66*** .49*** 7.99(4.06) -.48

신체방임 .14* .46*** .51*** .32*** 7.36(2.76) -.05

성학대 .02 .30*** .16** .17** .30*** 5.36(1.80) -.27

아동기 외상경험 .09 .62*** .54*** .51*** .32*** .26*** 27.87(8.06) -.85

부정정서강도 -.07 .25*** .18*** .16** .11* .03 44.63(9.04) -2.33*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001 .29*** .36*** .20*** .31*** .16** 27.25(7.28) -.84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1* -.19** -.29*** -.15** -.09 -.02 64.48(11.34) 2.36*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08 .37*** .38*** .25*** .28*** .22*** 44.09(9.55) -.17

우울한 기분 .07 .51*** .56*** .34*** .45*** .14* 31.39(10.91) -.25

무쾌감성 우울 증상 .10 .41*** .50*** .27*** .27*** .05 58.53(16.33) 1.29

주. t 검증 시, 1 = 남자, 2 = 여자
*p < .05 , **p < .01, ***p < .001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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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홍세희, 2000). 5) 구조모형이 적합하고

각 경로가 유의한 경우, 개별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

하였다. 6)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매개효

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검증 시 95%의 신뢰

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표 1에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

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유형들 간의 상관 뿐만 아

니라 아동학대 유형들과 아동기 외상 경험과

의 상관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각의 아동학

대 하위유형들은 대부분의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방임, 신체학대,

신체방임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여

자 대학생이 정서학대와 부정정서강도에서,

남자 대학생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등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과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 간의 고유

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성별, 나이, 신체학대

등 다른 아동학대 유형들과 아동기 외상 경

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2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부분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이, 성별,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기 외

상 경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서

학대는 부정정서강도와 적응적 및 부적응적

1 2 3 4 5 6 7 8

1. 정서학대 -

2. 정서방임 .52*** -

3. 부정 정서강도 .16** .09 -

4.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09 .20*** .11 -

5.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2* -.28*** .03 -.13* -

6.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8** .21*** .39*** .37*** .03 -

7. 우울한 기분 .27*** .33*** .32*** .48*** -.19** .50*** -

8. 무쾌감성 우울 증상 .28*** .39*** .19** .47*** -.37*** .37** .66***

왜도 1.28 .72 -.19 .32 -.31 -.07 .60 .18

첨도 .86 -.27 .27 .03 .66 -.04 -.23 -.25

a성별, 나이,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 아동기 외상경험을 공변인으로 통제
* p < .05, **p < .01, ***p < .001

표 2.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부분상관계수a 및 왜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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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조절전략과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정서방

임 또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및 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우울한 기분과 무

쾌감성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공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은 대부분의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고유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

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어떠한 차별적

인 관련성과 경로를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그림 2.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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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변량 측정치의

정규성이 위배되지 않는 기준은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가 < 2, 첨도(kurtosis)가 < 7이다

(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 정서방임, 부정정서강도, 낮은 정

서인식명확성, 적응 및 부적응 인지정서조절

전략, 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을 측

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

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측정 모형

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χ 2(142) = 249.27, p < .001, IFI = .98,

TLI = .97, CFI = .98, RMSEA = .05. 잠재변

인과 측정변인 간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모두 .78 ~ .93으로 p < .001(C.R. > 1.96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중타당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은 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전략과 부정 정서강도(r = -.05, ns), 적응

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

절전략(r = -.03, ns)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r = -.42 ~ -.21, .18 ~ .87,

P < .01.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이 가장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p < .001

모형 χ 2 df I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430.9*** 171 .95 .93 .95 .069

***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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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χ 2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모델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모델: χ 2(143) = 389.28/143 - 비제약모델:

χ 2(142) = 249.27/142 = ∆χ 2(1) = 140.01.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3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다,

χ 2(171) = 430.9, p < .001, IFI = .95, TLI =

.93, CFI = .95, RMSEA = .069. 이는 연구모형

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3에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모

형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제변인으

로 사용된 성별 변인의 경로는 생략함). 부정

정서강도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가는 경로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

절전략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β = .09,

β = - .13, ns,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채택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

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보고한다(Shrout & Bolger, 2002).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서학대와 우

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

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

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04** .02 .01 .08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우울한 기분 .03* 03 .001 .11

정서학대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17** .05 .09 .26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증상

.04 .02 -.001 .10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무쾌감성 우울증상 .66** .15 .39 .98

정서방임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증상 .17** .07 .06 .34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우울한 기분 .33** .08 .19 .51

주. N = 323, Bootstrap sample = 2000
*p < .05, **p < .01

표 4.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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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간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의 단

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정서방임과 무

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인

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정서

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낮

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

략의 연속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간접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연속 매개효과와 단순 매

개효과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부정정

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정정서강도의 단순 매개효과보

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반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정정서강도의 단순 매개

효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정

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

략의 매개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기저 하는 차별적

인 기제를 밝히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을 한 모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학대와

경 로 Β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A – B .01 .03 -.03 .07

A – C -.13** .05 -.25 -.04

B – C -.14* .06 -.26 -.02

D – E .49** .16 .18 .82

주. N = 323, Bootstrap sample = 2000

A: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B: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우울한 기분

C: 정서학대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D: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무쾌감성 우울 증상

E: 정서방임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 증상
*p < .05, **p < .01

표 5. 두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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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와 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 동

시에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반면, 정서방

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정서방임과 우

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

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다. 즉, 정서학대를 포함한 대인간 외상이 부

정정서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송승

아, 2019; Gordon et al., 2016), 부정정서강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나 정서조절기술의 결핍

을 거쳐 우울이나 불안 등 고통스러운 정서로

이어졌다(구훈정 등, 2014; Flett, Blankstein, &

Obertynski, 1996). 또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Huh et al., 2017)이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Crow et al., 2014)이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한편 선행연구(구훈정 등 2014; Flett et al.,

1996)와 달리, 부정정서강도는 정서학대와 우

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단순 매개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

유는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무쾌감증은 오히려

부정적 자극에 대해 둔화된(blunted) 정서반응

을 야기하기 때문에(Saxena, Luking, Barch, &

Pagliaccio, 2017),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

하였을 경우에 무쾌감성 우울 증상이 우울한

기분과 부정정서강도 간의 관계를 상쇄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

계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매개 역할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우울 증상을 세심하

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부정정

서강도/반응성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

울 증상과 다른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

하는 바,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McLaughlin(2016)은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위

협적 환경 노출은 공포 학습에 기저 하는 신

경회로와 연상 학습 기제를 통해 정서적 반응

과 정서처리의 패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고 제안하였다. 아동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반응을 모델링

하거나 양육자의 처벌적이거나 경멸적인 정서

표현과 상호작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처

가 강화 받는 학습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정

보처리 패턴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

시키게 된다고 본다. 이와 일치하게 애착외상

등 위협적인 초기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부정

적 정서 단서에서 뿐만 아니라 중립적 자극에

서도 뇌의 시상-편도체 회로의 과활성화와 자

율신경계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Ehring

& Quack, 2010; McLaughlin, 2016; McLaughlin et

al., 2014).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학대 받은 사

람은 부정적 추론 양식과 반추를 보였으며,

부정적 추론 양식이나 몰두가 정서학대와 우

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Gibb & Abela,

2008; Liu, Choi, Boland, Mastin, & Alloy,

2013; O’Mahen et al., 2015; Padilla Paredes &

Clavete., 2014; Spasojević & Alloy, 2002). 이러

한 결과들은 정서학대가 우울증의 발달과

유지와 관련성이 높은 부정적인 인지(Rose &

Abramson, 1992)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576 -

를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반응양식의 발달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하

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

략이 정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하는 주요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

다.

둘째,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

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이는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정서인

식명확성(Jessar et al., 2017)과 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전략(Huh et al., 2017)이 매개하는 선행연

구와도 일치한다. McLaughlin(2016)은 박탈된

환경 노출의 경우에는 보상 학습이라는 경로

를 통해 정서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

정한다. 특히, 방임과 같은 박탈된 환경은 학

습 기회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즉, 정서적

으로 방임하는 양육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

관되게 낮은 수준의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아동에게 정서에 접근하고 인내하

는 법을 배울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그 대신

아동은 양육자의 행동적 철수와 정서적 무시

와 회피를 모델링하게 된다(O’Mahen et al.,

2015).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류 및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인한 학습 기회의 부재는 결국 아동

의 정서인식능력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습

득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Geoffroy, Pinto Pereira, Li & Power,

2016; Hogeveen, Salvi, & Grafman, 2016;

McLaughlin, 2016; McLaughlin et al., 2014;

Mulholland, 2010). 선행연구들에서 아동기 정서

방임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어

려움(Brown et al., 2017; Frewen et al., 2008;

Young & Widom, 2014)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의 부족(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낮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

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환경적 보상

을 얻을 기회를 앗아가게 되면서 무쾌감성

우울에 취약해지게 된다(Aoki et al., 2019;

Werner-Seidler, Banks, Dunn & Moulds, 2013). 이

러한 결과들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정서방임이 무쾌

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특정적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

절전략이 연속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김보

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전략 간의 연속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직접 무쾌감성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의 관련성은 상쇄되었을 수 있겠다. 간접경로

들 간의 차이검증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미치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적

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보다 상대

적으로 영향력이 더 컸다. 선행연구에서 정서

인식명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거

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

만, 직접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김예

은, 송원영, 2017). 이는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만족감에 미치는 정서인식명확성만의 독립적

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아동기 정서방임과 무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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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

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

는 정서방임은 정서학대와 다른 경로를 통해

우울한 기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일치하게 선행연구에서도 정

서방임이 유일하게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

개로 우울증을 예측하였다(Jessar, et al., 2017).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 정서방임이 정서인식

명확성의 결함의 선행 위험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정서방임이 아동의 정서

인식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은 이후 우울한 기

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모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서적으로 방

임하는 부모는 아동의 기분이나 욕구에 적절

한 정서적 반영이나 반응, 조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고 체득할 학습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된다(Jessar et al., 2017; Mulholland,

2010).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학대 받은 사람

은 비록 정서조절 단계에서 정보처리가 부정

적으로 편향되더라도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반면,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정

서에 대한 주의와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20). 방임된

아동은 슬픔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이해가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보였다(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낮은 정서인식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나 낮

은 긍정적 정서 및 흥미 상태를 지속시켜서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으로 발

현되게 된다(Berenbaum et al., 2012; Saarni,

2000).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

까지 선행연구(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에서 정서학대는 우울한 기분에, 정서

방임은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적인 기제를 통해 정서학

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

구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정서조절능력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더욱이 한 모형 안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을 직접 비교하고 검증함으로써, 우울한 기분

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정서학대와 정

서방임의 차별적인 기제를 더 세밀하고 명확

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둘째,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단계(부정

정서강도,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와 정서를 조

절하고 대처하는 전략 단계(적응 및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각각 다른 정서조절능

력이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및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을 다차원적인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서조절능력은 내적

경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연하게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명확하게 인

식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개념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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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oates & Messman-Moore, 2014; Crow et al.,

2014; McLaughlin, 2016; Schulz et al., 2017). 또

한 정서조절을 이루는 각 요소들은 서로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며 상이한 행동패턴이

나 적응양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가정한다(최

해연, 2013; McLaughlin, 2016). 하지만 지금까

지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루어

진 정서조절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개념

(예: 정서조절곤란)으로 혹은 한 두 개의 특정

정서조절능력(예: 정서인식명확성, 반추 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어(Brown et al.,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들 간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각 단계에서 어떤 정

서조절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각 단계에

서의 정서조절능력들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에 노출된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치

료적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개입을 적용할

때, 고려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노출

된 심리적 학대의 유형에 따라 겪는 우울 증

상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증상이라도 다른 정

서조절 경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심리적 학대의 유형에 따라

겪고 있는 우울 증상과 개인의 정서조절능력

들을 면밀히 탐색하여 이에 맞는 치료적 전략

과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아동기 정서학대로 인해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정서강도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부적응적 인지

와 반응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할 것이다. 마음챙김이나 인지행동치

료에 근거한 증거 기반 심리치료들이 부정적

정서 및 각종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반추 및

부정적 인지의 감소와 낮은 자존감의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김지인, 권호인,

2019; 최연희, 변상해, 2017; Hawley et al.,

2014; Joss & Teicher, 2021).

반면, 아동기 정서방임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과 무쾌

감성 우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

서를 잘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능력과 더불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전념치료

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나 행동치료처럼 인

지나 행동을 직접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

거하기보다 긍정적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과 생각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 순간에 접촉하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에 전념하도록 한다(Zettle, 2007).

따라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서 자체를 인식

하고 경험하는 것을 저항하고 적응적인 정서

조절전략이 부족한 아동기 정서방임의 피해자

에게는 수용전념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Werner-Seidler et al., 2013). 최근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치료법 또한 우울증의

우울한 기분의 감소뿐만 아니라 무쾌감성 우

울 증상의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행동활성화 치료를 기반

으로 경험한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긍정반추와 가라앉히기를 활용한

치료 모듈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McMakin, Siegle, & Shirk, 2011). 또한

Seligman(2002)의 행복이론을 바탕으로 한 긍정

심리치료도 긍정 정서, 강점, 삶의 의미를 증

진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우울증 치료와 더불어

행복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우울증에 수반되

는 정서적 고통을 수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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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용전념

치료와 긍정심리치료를 통합한 수용적 긍정심

리치료가 대학생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고,

행복을 증진시켰다(정나래, 김은정, 2021).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연구나 전향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의 아동학대 경험, 정서조절능력,

우울 증상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보고로 인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 방어적 태도가 연구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담기법이나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측정에 대한 타당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연령이나 집단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이나 임상집단이나 아동학

대 피해자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을 통해 본 연

구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서학대, 부정정서강도,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

으나, 남․녀 간의 표본의 크기 차이가 약 3

배로 크고 남자 대학생의 표본수가 81명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아서 직접적으로 성별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성인의 우울증의 유병율(여자

의 우울증 유병율이 남자보다 약 2배 정도

높음)과 정서처리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오랫

동안 확인되어 왔다(APA, 2013; Brown et al.,

2017).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이 이후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은 양육자의 비하가 우울 증상에 영향

을 미친 반면, 남자 청소년은 고립이 우울 증

상에 영향을 미쳤다(Paul & Eckenrode, 2015).

또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기분 확인 곤란

간의 관계에서도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여자만이 정서학대와 기분

확인 곤란의 어려움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정

서방임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정서방임과

기분 확인 곤란의 관계가 유의하였다(Brown et

al., 2017). 이처럼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와 이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

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고 있

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이후 우울

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이에 기저

하는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성별차이를 명확

하게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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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re subtypes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which are qualitatively different

ways of detrimental interactions between caregiver and child, suggesting that they have different effects on later

emotional develo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Emotional abuse consisting of acts of commiss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ed mood, whereas emotional neglect consisting of acts of omiss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tinct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Three hundred and twenty-three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measures of childhood maltreatment,

childhood trauma, anhedonic depression, depressed mood,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emotional clarity,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howed that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depressed mood. Also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imp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depressed mood,

respectively. Whereas low level of emotional clarity and lack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imp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anhedonic depression, respectively. And low level of emotional

clar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ed mo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stinct emotion regulation migh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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